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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민
주인 의식으로 일하는

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 오픈할 하카 광주점을 제가 맡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요.

여러 일을 해봤지만 제게 가장 잘 맞는 일은 말로 풀어먹는 일입니다.

상품을 직접 써보고 고객께 꼭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시키는 일.

현재 주류인 상품의 단점을 어떻게 커버했고 더 강력해진 장점은 무엇인지를 납득시킬 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거기에 직영점 운영과 1인 근무라는 환경은 저를 더욱 설레게 합니다.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환경에서 저의 주도적인 역량은 극대화됩니다. 또한 타지에서의 2개월 교육 과정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내재화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웰니스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흡연의 형태는 급변 중입니다.

이제 연초 흡연자는 SNS의 비난을 넘어 같은 흡연자 지인들에게조차 냄새로 눈총을 받습니다.

이곳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인들은 차 안이나 집에서도 필 수 있다는 이유로 궐련형 전자담배로 넘어가는 추세고,

상무지구 카페나 동명동 술집을 가면 카운터에 충전 맡겨진 전자담배가 알록달록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전자담배는 더 이상 기호품이 아니라 흡연자라면 꼭 지녀야 할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흡연자가 많아지는 시대는 저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몸에 덜 해롭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것인가'가 주안점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딱 들어맞는 HAKA 라는 브랜드를 광주에 알리고싶습니다.

온갖 전자담배 브랜드를 경험한 헤비 유저인 저를 비롯, 이곳에선 하카 유저를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매장 쓸고 닦고 시간 떼우는 판매원이 아닌, 본사와 적극 소통하는 주요 구성원,

광주라는 블루오션에 하카를 자리 잡게 하는 야망있는 메인 멤버가 되겠습니다.


